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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생활건강, 대한펄프 인수 안한다!
2004년 업이익 958억원 목표 … 생활용품․화장품 브랜드 대폭축소

LG생활건강은 2003년보다 6.2% 많은 1조1230억원의 매출과 38% 많은 958억원의 업이익을 2004년 목표로 

설정했다. 또 2003년 말 128%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2004년 말에는 110%로 낮출 계획이다.

LG생활건강 최석원 사장은 2월10일 LG트윈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경쟁력이 미흡한 사업을 과감하게 

철수하는 등 사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생활용품과 화장품 사업부문의 브랜드 수를 대폭 축소해 주력 브랜드에 

마케팅력을 집중하는 등 2004년 경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.

LG생활건강은 특히 자체 개발한 냉장고 및 차량용 소취제 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

하고 할인점과 온라인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.

사업부문별로는 생활용품에서 치약, 샴푸, 비누, 세탁세제, 주방세제, 섬유유연제 등 6개 주력 제품군의 브랜

드 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치아미백제와 방향제, 표백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.

최석원 사장은 “샴푸 제품은 8개 브랜드 가운데 <엘라스틴>과 <더블리치>, <노비드> 등 3개를 축으로 하

고 치약 제품도 <페리오>와 <죽염>, <클링스> 등으로 1위를 확고히 유지하겠다”고 밝혔다.

LG생활건강은 외국계 기업의 프리미엄급 샴푸를 겨냥해 출시한 <엘라스틴>, 주방세제 <자연퐁>이 2003년 

각각 해당 시장에서 1위 브랜드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했다.

이와 함께 화장품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률 목표를 10% 선으로 잡고 <이자녹스>, <라끄베르>, <헤르시

나>, <오휘>, <더후>, <캐시캣>, <보닌> 등 7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, 고급브랜드에 주력해 브랜드

수를 현재 20개 이상에서 15-16개로 줄일 계획이다.

최석원 사장은 “화장품업계 1위인 태평양과의 격차를 줄일 것이며 화장품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합하면 수

입산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.

이어 “3000여명에 이르던 직원 숫자가 기술공정의 변화 등으로 2700-2800여명으로 줄었지만 2004년 의욕적

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힌 뒤 시중의 대한펄프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“검토된 바 없으며 사실무근”이

라고 덧붙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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